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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 인공지능 불안이 인공지능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고자 수행되었다. 4개 지역에 소재한 6개의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1-4학년 221명을 대상으로 2025년 10월 14일부터 2025

년 10월 28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인공지능 이용의도는 디지털 리터러시(r=.38, p<.001),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r=.48,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인공지능 불안(r=-.27, p<.001)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의 인공지능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β=.38, p<.001), 디지털 

리터러시(β=.25, p<.001), 성별(여성)(β=-.13, p=.022)이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30%였다. 본 연구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인

공지능 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적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digital literacy, attitude toward AI, and AI anxiety on nursing students’ intention to use 
AI. A survey was conducted from October 14 to 28, 2025: participants included 221 first to fourth grade students from six 
nursing colleges located in four region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ntention to use AI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digital literacy (r = 0.38, p < 0.001) and attitude toward AI (r = 0.48, p < 0.001) an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AI 
anxiety (r = -0.27, p < 0.001).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nursing students’ intention to use AI was influenced by 
the attitude toward AI (β = 0.38, p < 0.001), digital literacy (β = 0.25, p < 0.001), and gender (female) (β = -0.13, p = 0.022). 
The analysis accounted for 30% of the variance in intention to use AI. These findings provide baseline data for developing 
educational strategies to promote the use of AI among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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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

면 국내 가구 및 개인의 인공지능 서비스 경험은 2021년 

32.4%에서 2024년 60.3%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경험 응답 비율 또한 2023년 17.6%에서 

2024년 33.3%로 크게 상승하였다[1].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인간의 사고와 학습 과정을 모방하여 컴

퓨터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의료 및 교육 등 다양

한 분야에서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2]-[5]. 특히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임상진단, 질병 예측, 영상 판독, 생체 정보 분석 

등 여러 분야에 적용되며[6], 간호 실무의 효율성 증진과 환

자 안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7]. 이에 따라 인공지능은 간

호 실무에서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간호과정 전반을 지원

하는 중요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8].

그러나 간호교육 현장은 이러한 디지털 전환 속도를 충분

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교육 환경과 임상 현장 간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9],[10]. 실제

로 간호대학생의 인공지능 활용 준비도는 인식과 능력 측면

에서 충분하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11] 이는 향후 임

상에서의 기술 활용에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간호교육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기반 시뮬레이션을 교육에 통합하려는 시도가 증가

하고 있으며[12]-[14], 일부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 자기

효능감, 학습태도 향상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고 있

다[15]. 그러나 임상실습 만족도와 같은 주관적 지표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인공지능 교육의 효과가 학습

자의 주관적 인식이나 수용과는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16]. 따라서 인공지능 활용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단순한 교육 효과를 넘어 실제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역량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정보를 탐색, 

구성, 활용하는 능력으로,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

결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해야 하는 임상 현장에서 전문 인력

에게 필수적인 능력으로 간주된다[17],[18]. 디지털 리터러

시 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습 과정에

서 더 높은 이해도와 문제 해결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19]. 또한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는 기술에 대한 기대

와 수용 정도를 반영하며[20]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21]-[23]. 반면, 인공지

능 불안은 기술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형성하여[24] 

이용의도를 저해하며, 실제 활용으로의 이행을 방해하는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다[25],[26]. 또한 선행연구에서도 이러한 

변수들이 인공지능 수용과 활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27].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간호 실무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시점에서, 간호대학생의 인공지능 이용의도는 단

순히 기술적 역량인 디지털 리터러시뿐만 아니라, 인지적 가

치 판단인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와 정서적 저항감인 인공지

능 불안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형성된다. 따라서 이들 

변수를 통합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예비 간호사가 임상 현장

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

추도록 돕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일부 심리적 요인에 국한되거

나 교육 프로그램 전후 변화만을 확인하는데 그쳐[27]-[29], 

간호대학생의 인공지능 이용의도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졸업 후 곧바로 첨단 임상 현장에 투입

되어 기술을 직접 활용해야 하는 예비 의료 인력으로서의 특

성을 반영하고, 이들의 디지털 역량과 인지·정서적 요인을 통

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다차원적

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인공

지능에 대한 태도, 인공지능 불안이 인공지능 이용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인공

지능 활용을 촉진하고 교육 환경과 임상현장 간의 격차를 좁

힐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적 전략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수립에 구체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본  론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인공지능에 대

한 태도, 인공지능 불안, 인공지능 이용의도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인공지능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4개 지역에 소재한 6개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1-4학년 학생 중 연구 목적에 대해 이해하고 자발적으

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표본 크기 산정 프로그램인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산출하였다. 다중 회귀분석 시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중간 효과크기 0.15, 예측변수 12개(성별, 연령, 지역, 

학년, 인공지능 이용의 주된 목적, 사용해 본 인공지능의 종

류, 인공지능 관련 교육 경험, 인공지능 교육 참여 의사, 인공

지능 윤리 교육 참여 의사, 디지털 리터러시,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 인공지능 불안)를 기준으로 184명이 산출되었고, 

Bujang[30]의 최소 표본 수에 근거하여 20%의 탈락률을 고

려한 227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227개 

중에 응답이 불완전한 6부를 제외하고 221부의 최종자료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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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도구

1)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는 신소영과 이승희[31]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8문항으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기본 역량, SNS(Social 

Networking Services) 활용 및 협업 능력, 기본 업무 활용 

능력, SW(Software) 중심 사회적응 능력의 4개 하위요인으

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디

지털 리터러시가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Cronbach’s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88이었다.

2)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는 Schepman과 Rodway[32]가 개발

하고 서연희와 안정원[33]이 번역한 한국어판 인공지능에 대

한 태도 측정도구(Korean version of the General Attitudes 

towards Artificial Intelligence Scale, GAAIS-K)를 사용하

였다. 이 도구는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

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가 긍정

적임을 의미한다. 부정적 태도를 묻는 질문인 7개의 문항은 

역문항으로 계산하였다(2, 5, 7, 8, 9, 14, 18번 문항). 이 도

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88이었고, 본 연

구에서는 Cronbach’s ⍺=.80이었다.

3) 인공지능 불안

인공지능 불안은 Li와 Huang[34]이 개발한 인공지능 불

안 척도를 김지원[35]이 한국어로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

다. 이 도구는 총 23문항으로 개인 정보 침해 불안, 편견 행동

에 대한 불안, 일자리 대체 불안, 학습 불안, 실존적 위협 불

안, 윤리적 저항 불안, 인공적 의식에 대한 불안, 투명성 부족 

불안의 8개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진 5점 Likert 척도로, 각 문

항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에서부터 ‘매우 동의한다’ 5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공지능 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개발 당시 Cronbach’s ⍺는 개인 정보 침해 불안

=.89, 편견 행동에 대한 불안=.86, 일자리 대체 불안=.83, 학

습 불안=.89, 실존적 위협 불안=.83, 윤리적 저항 불안=.70, 

인공적 의식에 대한 불안=.88, 투명성 부족 불안=.81이었고, 

선행연구에서는 각 하위영역별로  Cronbach’s ⍺=.81, .73, 

.86, .78, .87, .65, .88, .82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영역

별 신뢰도 Cronbach’s ⍺=.84, .81, .87, .83, .76, .68, .86, 

.81이며, 도구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93이었다.

4) 인공지능 이용의도

인공지능 이용의도는 Venkatesh 등[36]이 개발하여 김장

묵[20]이 번안하고 서연희와 조경아[37]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

은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점에서부터 ‘매

우 동의한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공지능 이용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69이었고 선행연구에서 Cronbach’s ⍺=.7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76이었다.

2-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5년 10월 14일부터 2025년 10

월 28일까지 시행되었다. 자료수집을 위하여 각 간호대학 학

과장의 승인을 얻은 후 모집 공고문을 2주간 개시하여 대상자

를 모집하였다. 설문지는 대면 수기 작성 방식과 비대면 온라

인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대면 수기 작성 방식은 연구자가 

연구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설문지

를 배부하고 수거하였으며, 비대면 온라인 설문조사는 연구 

설명문을 읽고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네이버를 이용한 설문

지 링크를 통해 작성하였다. 연구 설명문에는 자료수집과 관

련된 익명성 보장, 비밀 유지 및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설문지 작성 시 의

문점은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지 응답 시간

은 약 10-1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회수한 설문지는 227부

로 응답이 불완전한 6부를 제외한 22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

하였고 참여한 대상자에게 설문지 작성에 대한 보답으로 소

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디지털 리터러시, 인공

지능에 대한 태도, 인공지능 불안 및 인공지능 이용의도의 정

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인공지능

에 대한 태도, 인공지능 불안 및 인공지능 이용의도의 차이는 

t-test, ANOVA 분석을 이용하고,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 인공지능 불안 및 인공지능 이용의도의 상관관계

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대상

자의 인공지능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

하였다.

2-6 연구의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에 앞서 윤리적 정당성 획득을 위해 2025년 10월 

13일 K대학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에 등록 및 심사

승인(IRB승인번호: KW-2025-B-4)을 받아 시행하였다. 연

구시작 전 대면 수기 작성 방식은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

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고 비대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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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설문조사는 연구 설명문을 읽고 ‘동의함’을 선택한 경우

에만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연구 도중 참여를 원하지 않으

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철회하더라도 어떠

한 불이익이 없을 것을 명시하였다.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연

구 이외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과 자료의 비밀보장을 위해 설문 봉투

는 밀봉하여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코드 번호를 부여하

여 식별하였고 연구자 개인 컴퓨터로 처리하였으며, 연구자 

외에는 문서에 접근할 수 없도록 비밀번호를 설정하였다. 연

구가 종료된 후 3년간 자료를 보관할 예정이며 보관기간이 종

료되면 설문지는 파쇄하고 전자문서는 영구적으로 삭제할 것

이다. 

Ⅲ.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은 남성 47명(21.3%), 여성 174명(78.7%)으로 나타

났고, 연령은 만 20세 이하가 94명(42.5%)으로 가장 많았으

며, 만 21∼23세가 85명(38.5%), 만 24세 이상 42명

(19.0%)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포는 GB도 148명

(67.0%), B시 30명(13.6%), D시 27명(12.2%), GN도 16명

(7.2%)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과 4학년이 각각 65명(29.4%)으로 가장 많

았고, 2학년 46명(20.8%), 3학년 45명(20.4%) 순이었다. 인

공지능의 주된 사용 용도로는(중복응답 포함) 과제가 163명

(49.0%)으로 가장 많았으며, 검색 110명(33.0%), 일상생활

(스마트워치, 스마트링 등 헬스 웨어러블 기기 착용 등) 53명

(15.9%), 기타 7명(2.1%) 순이었다. 사용해 본 인공지능으로

는(중복응답 포함) 생성형 인공지능(예: ChatGPT, Gemini 

등)이 209명(72.8%)으로 가장 많았고, AI 기반의 웨어러블 

장치(예: 스마트워치, 스마트링, 헬스 웨어러블 기기 등) 70명

(24.4%), 임상 인공지능 기기 7명(2.4%), 기타 1명(0.4%) 

순이었다.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은 ‘무’ 139명

(62.9%), ‘유’ 82명(37.1%)으로 나타났다. 추후 인공지능 사

용 교육 참여 의사에 대해서는 ‘유’ 155명(70.1%), ‘무’ 66명

(29.9%)으로 나타났다. 추후 인공지능 윤리 교육 참여 의사

에 대해서는 ‘유’ 134명(60.6%), ‘무’ 87명(39.4%)으로 나타

났다(표 1).

3-2 대상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 인공지능 

불안 및 인공지능 이용의도의 정도

대상자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5점 만점에 평균 3.88점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57점이

었고, 인공지능 불안은 5점 만점에 평균 2.81점이었다. 인공지

능 이용의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01점으로 나타났다(표 2).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Male 47 21.3

Female 174 78.7

Age

≤20 94 42.5

21-23 85 38.5

≥24 42 19.0

Region

D 27 12.2

GB 148 67.0

B 30 13.6

GN 16 7.2

Grade

1st Grade 65 29.4

2nd Grade 46 20.8

3rd Grade 45 20.4

4th Grade 65 29.4

Main Purpose of AI Use

Search 110 33.0

Assignments 163 49.0

Daily Life 53 15.9

Others 7 2.1

Types of AI Experienced

Generative AI 209 72.8

Clinical AI Devices 7 2.4

AI-based Wearable 
Devices

70 24.4

Others 1 0.4

AI-related Educational 
Experience

Yes 82 37.1

No 139 62.9

Intention to Participate in 
AI Training

Yes 155 70.1

No 66 29.9

Intention to Participate in 
AI Ethics Education

Yes 134 60.6

No 87 39.4

D=Daegu; B=Busan; GB=Gyeongsangbuk; GN=Gyeongsangnam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21)

Variables Min Max M±SD Range

Digital Literacy 2.33 5.00 3.88±0.50 1-5

Attitudes toward AI 2.00 4.72 3.57±0.40 1-5

AI Anxiety 1.00 4.74 2.81±0.63 1-5

Intention to Use AI 2.33 5.00 4.01±0.64 1-5

표 2. 대상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 인공지능 

불안, 인공지능 이용의도의 정도

Table 2. Levels of digital literacy, attitude toward AI, AI 
anxiety, and intention to use AI (N=221)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인공지능 에 

대한 태도, 인공지능 불안, 인공지능 이용의도의 차이

본 연구 대상자의 디지털 리터러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이는 일반적 특성은 추후 인공지능 사용 교육 참여 의사

(t=2.07, p=.0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에 응답한 대상자

가 ‘무’에 응답한 대상자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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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에 대한 태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일반적 

특성은 성별(t=3.01, p=.003), 연령(F=3.61, p=.029), 지역

(F=4.31, p=.006), 학년(F=2.86, p=.038)으로 나타났다. 성

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에서는 만 21-23세가 만 20

세 이하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지역에서는 경상북도가 

부산광역시보다 점수가 높았다. 그러나 사후검정(Scheffé) 

결과, 학년 간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인공지능 불안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일반적 특성은 

성별(t=-2.49, p=.016)과 지역(F=3.97, p=.009)으로 나타

났다. 성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점수가 높았고, 지역에서

는 부산광역시가 경상북도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인공지능 이용의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일반적 특성

은 성별(t=3.25, p<.001)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점

수가 높게 나타났다(표 3).

3-4 대상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 인공지능 

불안, 인공지능 이용의도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인공지능 이용의도는 디지털 리터러시(r=.38, 

p<.001),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r=.48,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인공지능 불안(r=-.27, p<.001)

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r=.31,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 인공지능 불안(r=-.18, p=.007)과 유의한 음의 상관

관계가 있었으며,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는 인공지능 불안

(r=-.55,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표 4).

Variables

Digital 
Literacy

Attitudes 
toward AI

AI Anxiety
Intention 
to Use AI

r(p) r(p) r(p) r(p)

Digital 
Literacy

1.00 　 　 　

Attitudes 
toward AI

.31

(<.001)
** 1.00 　 　

AI Anxiety
-.18

(.007)
*

-.55

(<.001)
** 1.00 　

Intention to 
Use AI

.38

(<.001)
**

.48

(<.001)
**

-.27

(<.001)
** 1.00

표 4. 디지털 리터러시,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 인공지능 불안, 
인공지능 이용의도의 상관관계

Table 4. Relationship among digital literacy, attitude toward 
AI, AI anxiety, and intention to use AI (N=221)

*p<.05, **p<.001

3-5 인공지능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인공지능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을 통

Variables Categories

Digital Literacy Attitudes toward AI AI Anxiety Intention to Use AI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Gender
Male 3.90±0.52 0.33

(.741)

3.72±0.44 3.01
(.003)*

2.56±0.85 -2.49
(.016)*

4.27±0.61 3.25
(<.001)**

Female 3.87±0.50 3.52±0.38 2.88±0.54 3.93±0.63

Age

≤20a 3.81±0.45
1.29

(.277)

3.49±0.33
3.61

(.029)*

b>a

2.82±0.51
0.34

(.714)

3.89±0.62
3.03

(.050)
21-23b 3.91±0.53 3.65±0.47 2.78±0.64 4.05±0.65

≥24c 3.95±0.56 3.58±0.36 2.87±0.83 4.17±0.63

Region

DGa 3.89±0.61

0.75
(.522)

3.51±0.50

4.31
(.006)*

b>c

2.89±0.84

3.97
(.009)*

c>b

3.94±0.76

0.21
(.887)

GBb 3.85±0.45 3.63±0.40 2.73±0.55 4.03±0.63

BSc 3.91±0.61 3.37±0.19 3.14±0.61 4.00±0.53

GNd 4.04±0.55 3.45±0.43 2.85±0.80 3.94±0.76

Grade

1st Grade 3.79±0.46

1.96
(.120)

3.48±0.34

2.86
(.038)*

2.86±0.53

0.39
(.757)

3.94±0.66

1.65
(.178)

2nd Grade 3.84±0.49 3.51±0.35 2.84±0.56 3.91±0.56

3rd Grade 3.87±0.53 3.69±0.47 2.73±0.59 4.17±0.70

4th Grade 3.99±0.52 3.60±0.43 2.81±0.78 4.03±0.62

AI-related Educational 
Experience

Yes 3.93±0.51 1.35
(.178)

3.57±0.41 -0.02
(.985)

2.77±0.54 -0.76
(.449)

4.02±0.62 0.18
(.856)No 3.84±0.50 3.57±0.40 2.84±0.68 4.00±0.65

Intention to Participate 
in AI Training

Yes 3.92±0.50 2.07
(.040)*

3.60±0.39 1.84
(.067)

2.82±0.62 0.23
(.818)

4.05±0.59 1.50
(.137)No 3.77±0.49 3.49±0.42 2.80±0.66 3.90±0.73

Intention to Participate 
in AI Ethics Education

Yes 3.92±0.49 1.51
(.132)

3.58±0.40 0.72
(.471)

2.81±0.63 -0.03
(.979)

4.06±0.59 1.43
(.155)No 3.81±0.51 3.54±0.40 2.81±0.63 3.93±0.70

*p<.05, **p<.001
D=Daegu;  B=Busan;  GB=Gyeongsangbuk; GN=Gyeongsangnam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 인공지능 불안, 인공지능 이용의도

Table 3. Digital literacy, attitude toward AI, AI anxiety, and intention to use AI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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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변수로 투입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

를 독립 변수로 설정하여 입력 방식(Enter method)에 의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인 성별은 더미 변수로 처리하였고, 남성을 

reference group으로 지정하였다. 회귀분석 전 Durbin- 

Watson 값은 1.912로 2에 근접하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었다. 독립변수 간의 공차(Tolerance)를 검증한 결

과 .867∼.959로 기준인 0.10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지수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을 넘지 않아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인공지능 이용의

도를 설명하는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32.07, 

p<.001), 모형의 설명력은 30%였다. 인공지능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β=.38, 

p<.001), 디지털 리터러시(β=.25, p<.001), 그리고 성별(여

성)(β=-.13, p=.022) 순이었다(표 5).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0.72 0.40 　 1.92 .057

Gender (female) -0.21 0.09 -0.13 -2.31 .022*

Digital Literacy 0.32 0.08 0.25 4.27 <.001**

Attitudes toward AI 0.60 0.10 0.38 6.24 <.001**

R2 = .31 , Adj. R2 = .30 , F =32.07 , p<.001**

Durbin-Watson=1.912, **p<.001
†reference group: Gender (male)

표 5. 인공지능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5. Factors influencing intention to use AI (N=221)

Ⅳ.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인공지능에 대

한 태도, 인공지능 불안 및 인공지능 이용의도의 정도를 파악

하고, 인공지능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향후 임

상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간호 교육 프

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대상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평균 점수는 3.88점으로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이예지[38]의 

연구결과 4.00점, 양주현[39]의 연구결과 3.77점과 유사하

였다. 다만 측정 도구가 다른 김은재[40]의 연구결과 3.92점, 

허성수[41]의 연구결과 4.06점, 김혜원[42]의 연구결과 

4.38점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측정 도구의 문항 구

성과 평가 영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가 단순한 기술 활용 능력을 넘어 비판적 사고, 윤리적 활용

까지 포함하는 복합적 개념임을 시사한다. 일반적 특성에 따

른 디지털 리터러시는 인공지능 교육 참여 의사가 있는 집단

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학습 경험과 디지털 리터러시 간의 정

적 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38],[43].

이러한 결과는 학습 동기와 교육에 대한 수용성이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향후 간호대학생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관련 교육 기회의 확대와 함께 실제 활용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 점수는 3.57점으로 전반적으로 긍

정적이었으며,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26],[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태도는 성별, 연령에서 유의

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성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긍

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었으며[44], 이는 성별

에 따라 기술 활용 경험이나 기술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차이

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일부 집단

에서 나타났으며, 학습 및 임상실습 경험에 따라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수용도가 높아진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45]. 

인공지능 불안 점수는 2.81점으로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학습과 일상에서 더 

자주 접하면서 심리적 거리감이 감소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

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안은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성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불안을 보였는데 기존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26],[43],[46]. 이러한 결

과는 기술 노출 경험의 차이와 더불어 기술 활용에 대한 자기

효능감의 차이가 불안 수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

한다[47],[48]. 

인공지능 이용의도 점수는 4.01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

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과 접근성 증가, 학

습 환경에서의 활용 경험 증가와 관련된 결과로 해석된다. 선

행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본 연구의 점수가 다소 높은 경향을 

보여[37],[44]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과 같은 기술 환

경적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용의도는 성별에서 차이가 있었다. 남성에 비해 여성

의 인공지능 이용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는데 기술

수용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유사한 결과가 보고된 바 있으

며[49],[50], 이는 기술 활용에 대한 자신감 및 인식의 차이

에서 비롯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연구는 컴퓨

터 사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는 특정 

기술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후속 연구를 통해 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와 인공지능 불안은 지역에 따른 차

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본 연구의 표본은 영남권 4개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특히 특정 지역(GB)이 67.0%를 차지

하는 불균형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표본 구조는 특정 

지역의 교육 환경이나 문화적 특성이 과대 반영되어 데이터

의 왜곡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의 외적 타당성을 

확보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지역 간 차이에 대한 해석

에는 신중함이 요구되며, 향후 전국 단위의 균형잡힌 표본을 

통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인공지능 이용의도는 디지털 리터러시 

및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고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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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록 인공지능 이용의도 또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하며, 디지털 리터러시,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 인공지능 

이용의도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28],[37],[51],[52]. 또한 인공지능 불안은 인공지

능 이용의도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기존 연구들에서 

보고된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26],[51]. 디지털 

리터러시는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인공

지능 불안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 역시 인공지능 불안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

한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일관된 방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43],[51],[53],[54], 디지털 역량과 긍정적인 태도가 인공

지능 수용 및 활용 의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간호대학생의 인공지능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 디지털 리터러시, 성별 순

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30%였다. 특히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는 인공지능 이용의도에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확인

되어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였다[37],[44],[55],[56]. 

이는 인공지능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학생일수록 인

공지능에 대한 거부감이 낮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높아, 결과적으로 이용의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수용모델에서 제시하듯 개인의 

태도가 행동의도를 설명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을 뒷받침한다[21].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 역시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나,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이 실제 사용 

의도로 이어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여준다[52]. 그리

고 성별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성별에 대한 본

질적 차이로 해석하기보다, 디지털 성별 격차, 기술 관련 사회

화 경험, 역할모델 및 지원의 차이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경

험과 교육적 환경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필요가 있

다[47].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간호대학생의 인공지능 이용의도

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기반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역량은 인공지능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

하고, 동시에 기술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으

로 작용한다. 즉, 높은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은 학생일수

록 인공지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 기술의 실제적 유용

성과 활용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며, 이는 긍정적 태도의 형성

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공지능 이용의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 습득 중심 교육을 넘어, 비판

적 이해와 실천적 활용 능력을 포함한 디지털 리터러시 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인공지능 태도, 

인공지능 불안, 이용의도를 분석한 결과, 인공지능 태도, 디지

털 리터러시, 성별(여성)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연구 결과의 일반화와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 간 

균형 있는 표본을 활용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에 표본이 편중되어 있어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

적이고 통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단순한 기

술 습득을 넘어 인공지능의 기초 개념, 실제 활용 능력, 윤리

적 책임을 포함한 교육이 요구되며, 정규 교과과정과 비교과 

프로그램, 인공지능 기반 실습을 연계한 다각적 교육 모델의 

개발과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성별 특성을 고려한 인공지능 불안 완화 전략과 임상 

중심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인

공지능에 대한 불안 수준이 높고 이용의도에 부정적인 영향

을 받을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맞춤

형 교육 및 중재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 전문직의 특성

을 반영하여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인공지능 

태도, 불안 및 이용의도의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화된 측정 도구 개

발과 타당도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성인을 대

상으로 개발된 도구를 사용함에 따라 한계가 있었으므로, 간

호교육 환경과 국내 실정을 반영한 측정 도구의 개발과 검증

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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